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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공계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및 분석보고서

(요약)

  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웹 설문지를 교수, 연구

원, 학생, 산업체 등의 약 10,000여명에게 발송하여 총 822명에게 받은 설문결과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구성 현황은 <그림 1>과 

같이 총 822명의 응답자 중 교수 243명(30%), 연구원 279명(34%), 학생 190명

(23%), 산업체 110명(1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설문 응답자 현황

응답자가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

우에는 컴퓨팅(계산과학) 237명(29%), 실험 399명(48%), 이론 82명(10%), 기타 

104명(13%)로 나타났고,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컴퓨팅(계산과학) 

103명(44%), 실험 95명(40%), 이론 26명(11%), 기타 11명(5%)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급 연구자 일수록 컴퓨팅 기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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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방법론 현황 (교수집단)

무려 설문 응답자의 94%인 773명이 이공계 고등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이공계 고등교육의 개선 필요 여부 응답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교과과목에 대한 ‘기초원리 이해 강화’ 필요에 대해 

매우 높은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공계 고등교육에서 기초 원리를 이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그러나 교수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는 ‘산업체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한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가장 높은 공감정도를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약 75%가 설문지에 

나열된 10개의 개선항목들에 대해서 매우높음 및 높음의 공감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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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공감 정도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교육에 연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교수 집단의 경우

에는 10명중 약 9명이 그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교육에 연계 가능하다고 응답

을 하였다.

<그림 5>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와 교육의 연계 가능 여부 (교수집단)

주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누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324명)가 학부생, 

39%(448명)가 대학원생이라고 응답하여 대학(원)생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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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내용/결과를 교육과 연계 하였을 때 주 사용자 및 수혜자

“연구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면, 교육용 도구(소프트웨어 등) 또는 교재

(콘텐츠 등)로 상용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그렇다

‘고 대답하였으며, 교수집단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53%의 응답자가 자신들 연구

결과를 교육용 도구 또는 교재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7> 연구결과의 상용화 가능 여부 (교수집단)

융합환경이 개발될 경우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로는 BT 분야(27%: 

화학, 생물학 등), NT 분야(21%: 물리학, 재료공학 등), IT 분야(21%: 컴퓨터, 정보

통신 등), ST 분야(16%: 기계, 항공우주 등)를 꼽았다. “향후 국내에서도 IT 융합

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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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으로 개발될 경우 

효율적인 분야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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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공계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 및 분석보고서

1. 설문 배경 및 목적

  본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13일부터 21일(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국가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방안 및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IT 

융합형 고등 교육·연구 환경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 및 연구소 등에서 보

유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및 노하우를 고등교육에 접목하여 교육·연구의 순환

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 및 연구 현장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IT 융합형 고등 교육·연구 환경 구축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시뮬레이션, 고성

능 컴퓨팅, 과학적 가시화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사이버 과학기술 실험·체험 교

육 및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NSF에서 지원하는 nanoHUB(http://www.nanohub.org),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e-AIRS (https://eairs.kisti.re.kr) 등이 있다.

  본 사업은 우수 과학기술성과를 고등교육 학습매체로 재가공하고, 이를 대학

(원)에 보급·활용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12조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교육현장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는 IT 융합형 교육·연구 환경구축을 통해 교육의 

적시성 및 산업계의 첨단기술 인력 수요를 대응하고 연구 및 산업현장 지향형 

교육환경 구축과 인재양성의 적합성 및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새로운 연구 환경을 능숙히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즉시 국가 연

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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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문항별 자료 분석

  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웹 설문지를 교수, 연구

원, 학생, 산업체 등의 약 10,000여명에게 발송하여 총 822명에게 받은 설문결과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문항 1) 귀하의 현 직업은 무엇입니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구성 현황은 <그림 1>과 같이 총 822명의 응답자 중 

교수 243명(30%), 연구원 279명(34%), 학생 190명(23%), 산업체 110명(1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설문 응답자 현황

문항 2) 귀하의 현재 업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자의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으며, 5년 이하 305명(37%), 5

년~10년 196명(24%), 10년~20년 213명(26%), 20년 이상 108명(13%)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5년 미만의 초보 경력자에서 부터 20년 이상의 관련분야 고급 경

력자까지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설문 응답자 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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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 귀하의 현재 업무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응답자의 업무 전문분야 구성현황을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주로 BT 분야(33%: 

화학, 생물학 등), IT 분야(22%: 컴퓨터, 정보통신 등), ST 분야(19%: 기계, 항공 

우주 등), NT 분야(15%: 물리학, 재료공학 등)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

았다.

<그림 3> 설문 응답자의 업무 전문분야

문항 4) 귀하의 중점 연구분야는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또한, 이들이 활용하는 연구 방법론을 분석한 <그림 4>와 <그림 5>를 살펴보

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컴퓨팅(계산과학) 237명(29%), 실험 

399명(48%), 이론 82명(10%), 기타 104명(13%)로 나타났고,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컴퓨팅(계산과학) 103명(44%), 실험 95명(40%), 이론 26명(11%), 

기타 11명(5%)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급 연구자 일수록 

컴퓨팅 기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그림 4> 설문 응답자 연구 방법론 현황

(전체)

 <그림 5> 연구 방법론 현황

(교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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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고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 6>과 같이 무려 설문 응답자의 94%인 773명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이공계 고등교육의 개선 필요 여부 응답

문항 5-1) (개선이 필요하다면), 항목별 개선사항에 대한 귀하의 공감 정도는?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교과과목에 대한 ‘기초원리 이해 강화’ 필요에 대해 

매우 높은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공계 고등교육에서 기초 원리를 이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그림 7>). 그러나 교수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는 ‘산업체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한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가장 높은 공감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8>). 응답자의 약 

75%가 설문지에 나열된 10개의 개선항목들에 대해서 매우높음 및 높음의 공감

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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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공감 정도 (전체)

<그림 8>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공감 정도 (교수집단)

문항 5-2) 위의 개선 항목을 우선순위별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 나열된 개선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림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초원리 이해 강화‘ 이외에도‘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 개선’, ‘교과과

정에 최신 연구 동향 추이 반영’, ‘교수의 현장감 증대 방안 마련’, ‘교수의 지속

적인 혁신 노력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고등교육-연구 융합 환경 활용 지원’ 등

에도 높은 비율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부분들에 대한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와 교수집단에서 응답한 우선순위가 

유사하나, 교수 집단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등교육․연구 융합환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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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9>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전체)

<그림 10>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교수집단)

문항 6) 귀하의 연구내용/결과(시뮬레이션 코드, 시스템/툴킷(소프트웨어), 

제품(하드웨어), 세미나/학회 발표자료, 논문/특허 등)를 교육에 연계 

가능합니까? 

설문 응답자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교육에 연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교수 집단의 경우

에는 10명중 약 9명이 그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교육에 연계 가능하다고 응답

을 하였다(<그림 11> &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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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와 교육의 연계 가능 여부 (전체)

<그림 12>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와 교육의 연계 가능 여부 (교수집단)

문항 6-1) (가능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중복가능) 

그 방법으로는 ‘컴퓨터 모의실험’과 ‘콘텐츠 제공(실험/강의 동영상 등)’을 꼽았다

(<그림 13> & <그림 1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교육 자료로 재가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지역적, 시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

방대학에도 우수한 최신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공계 교육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보급함으로써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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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내용/결과와 교육의 연계 방법 (전체)

<그림 14> 연구내용/결과와 교육의 연계 방법 (교수집단)

문항 6-2) (가능하다면), 주 사용자 또는 수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중복가능) 

본 질문에는 응답자의 28%(324명)가 학부생, 39%(448명)가 대학원생이라고 응답

하여 대학(원)생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응답의 13%는 

교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그림 15>). 교수가 수혜자가 될 경우

에는 교과과정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또 다시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간

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최대 수혜자는 대학(원)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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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내용/결과를 교육과 연계 하였을 때 주 사용자 및 수혜자

문항 7) 귀하는 최근 3년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

까? (중복가능) 

교과부, 지경부 등 부처사업, 기관 고유사업 등 응답자가 주로 참여한 사업이 무

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교과부와 지경부,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그림 16> 최근 3년간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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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 귀하가 최근 참여한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복가능)

응답자 대부분이 참여한 사업규모는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 <그림 18>).

<그림 17> 최근 3년간 참여한 사업의 규모 (전체)

<그림 4-18> 최근 3년간 참여한 사업의 규모 (교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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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9) 귀하의 연구결과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교육용 도구(소프트웨어 등) 또는 

교재(콘텐츠 등)로 상용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질문에는 응답자의 4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그림 19>), 교수집단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53%의 응답자가 자신들 연구결과를 교육용 도구 또는 교재

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그림 20>).

<그림 19> 국가가 지원한다면 자신의 연구결과를 교육용 

도구 또는 교재로 상용화 가능 여부 (전체) 

<그림 20> 국가가 지원한다면 자신의 연구결과를 교육용 

도구 또는 교재로 상용화 가능 여부 (교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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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0) 귀하는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질문에는 응답자의 90%가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림 21>). 

<그림 21>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필요성

문항 1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분야가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으로 개발될 

경우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융합환경이 개발될 경우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로는 BT 분야(27%: 

화학, 생물학 등), NT 분야(21%: 물리학, 재료공학 등), IT 분야(21%: 컴퓨터, 정보

통신 등), ST 분야(16%: 기계, 항공우주 등)를 꼽았다(<그림 22>).

<그림 22>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으로 개발될 

경우 효율적인 분야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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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2)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

복가능)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해도 증진(35%)’, ‘학문간 연계(32%)’, ‘체험학

습(22%)’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여(<그림 23>), 앞서 조사되었

던 ‘기초원리 이해 강화’, ‘교과과정에 최신 연구 동향 추이 반영’,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 개선’ 등 이공계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그림 23>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효과 

(중복가능)

문항 13) 향후 국내에서도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활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가 사

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4>).

 

<그림 24>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 활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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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3-1) (활용 의사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자주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응답자의 74%가 월 1회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그림 25>).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커뮤니티 등을 구성하여 사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용자 지

원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5>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 활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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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 교육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BT(화학), NT(물리), ST(이론, 실험, 컴퓨팅)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

하고 있으며, 어떤 이론이 성문화되어 교과서로 출판될 즘이면 그 이론은 이미 

옛날 이론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너무 최신 이론만을 따라가다 보면 학문에 

기본기가 없어 더 큰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앞 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공계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그림 26>). 이에 대한 개선사

항으로는 ‘기초원리 이해 강화’, ‘교과과정에 최신 연구 동향 추이 반영’, ‘실제 사

례를 통한 교육 개선’ 등을 꼽았다(<그림 27>). 이론에 대한 기초원리를 알고 최

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의 방향을 잡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이론을 이해할 때에 그러한 교육 방법은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26> 이공계 고등교육의 개선 필요 여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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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이공계 고등교육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공감 정도 (전체)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이 구축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도 증진(35%)’, ‘학문간 연계(32%)’, ‘체험학습(22%)’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그림 28>). 따라서 앞서 제기되었던 이공계 교과과정의 문

제점들은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고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경

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8>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효과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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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환경이 개발될 경우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로는 BT 분야

(27%: 화학, 생물학 등), NT 분야(21%: 물리학, 재료공학 등), IT 분야(21%: 컴퓨

터, 정보통신 등), ST 분야(16%: 기계, 항공우주 등)를 꼽았다(<그림 29>).

<그림 29>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으로 개발될 경우 효율적인 

분야 (중복가능)

  응답자 중 교수집단은 교육 콘텐츠 생산 및 연구자료 제공의 주체로서 이들의 

응답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개선할 사항, 개선 방법, 추진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교수집단의 경우는 그들의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컴퓨팅 시뮬레이

션 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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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응답자별 연구 중점 현황 (교수집단)

  또한 그들의 연구내용/결과를 다른 응답 집단보다 쉽게 교육에 연계 가능하다

고 응답을 했으며(<그림 31>), 국가가 기존 수행사업의 연구결과를 교육 콘텐츠

로 재가공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그림 32>). 

<그림 31> 컴퓨팅 분야 교수의 연구내용·교육 연계 가능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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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가가 지원한다면 자신의 연구결과를 교육용 

도구 또는 교재로 상용화 가능 여부 (교수집단)

  또한,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이 구축되었을 경우, 응답자의 74%가 월 1

회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그림 33>).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커뮤

니티를 구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용자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

공한다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3> I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 활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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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국가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방안 및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교육과학기술부(MEST)」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위탁한, ‘국가 연구개발성과와 이공계 교육의 연계방안 연구 및 육성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및 연구소 등에서 보유한 S/W, 지적 재산 및 

노하우를 고등교육에 접목하여 교육·연구의 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 및 연구

현장의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연구․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 분석자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에 관해 문의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 방법 : 문항별 번호기재 또는 응답란에  ˅ 표기가능

◈ 담당자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강정자 사무관
◈ 담당자 : KISTI 조금원 실장 (☏ 042-869-0550, 메일 : ckw@kisti.re.kr)

KISTI 이종숙 박사 (☏ 042-869-0521, 메일 : jsruthlee@kisti.re.kr)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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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ICT 융합형 고등 교육·연구 환경구축 사업

□ ICT 융합형 고등 교육·연구 연계 구축이란? 

   이공계 대학(원)생이 ICT 융합형 기술(시뮬레이션+고성능컴퓨팅+과학적가시화)을 이용하여 

사이버 과학기술 실험‧체험 교육 및 연구가 가능한 환경 구축

   ※ 대표사례: 미국 NSF nanoHUB(www.nanohub.org), 한국 e-AIRS(http://eairs.kisti.re.kr/eairs) 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수 과학기술성과를 융합하여 고등교육 학습매체로 재가공하고, 이를 대학(원)에 

보급·활용함으로써, 연구 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연간 12조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교육현장과 연계하여 미래지향형 인재육성

  ○ ICT 융합형 교육·연구 환경구축을 통해 교육의 적시성 및 산업계 첨단기술 인력수요 대응

   - 새로운 연구환경을 능숙히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즉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전환

   - 연구 및 산업현장 지향형 교육환경 구축과 인재양성의 적합성 및 교육의 수월성 확보

□ 개념도 

□ 사업 내용

  ○ (서비스)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연구 연계서비스 및 산업기술 인력 재교육 서비스체제 구축

  ○ (콘텐트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한 가상실험 디지털 콘텐트 개발

  ○ (기술개발) 교육·연구용 전문 문제해결 S/W 및 과학공학용 앱스토어 기술개발

  ○ (인프라구축) 국가 사이버인프라(슈퍼컴퓨팅, 과학적가시화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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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현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학생    ④ 기타(    )

 2. 귀하의 현재 업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년 이하   ② 5년～10년   ③ 10년～20년   ④ 20년 이상

 3. 귀하의 현재 업무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물리학, 천문학, 수학 ② 화학 및 화공 ③ 생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④ 지구과학 및 환경학 ⑤ 기계 및 항공 우주 ⑥ 전기/전자, 컴퓨터 및 정보통신

⑦ 재료공학 ⑧ 건설 토목 ⑨ 인문사회과학

⑩ 기타(                                                   )  

 4. 귀하의 중점 연구분야는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컴퓨팅(계산과학)    ② 실험     ③ 이론    ④ 기타(    )

 5.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고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개선사항에 대한 귀하의 공감 정도는? 

구분 항목
공감 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1 기초 원리 이해 강화

2 이론 중심 강의 개선

3 교과 과정에 최신 연구 동향 추이 반영

4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 개선

5 교수의 현장감 증대 방안 마련

6 교수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 강화

7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 간 교류 확대

8 산업체에서 필요한 CAD/CAM/CAE 등 공학 도구의 사용

9 산업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설계 프로젝트의 도입

10 정부의 지속적인 고등교육-연구 융합 환경 활용 지원

   5-2. 위의 항목을 우선순위별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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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추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6. 귀하의 연구내용/결과(시뮬레이션 코드, 시스템/툴킷(S/W), 제품(H/W), 세미나/학회 

발표자료, 논문/특허 등)를 교육에 연계 가능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가능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중복가능)

      ① 컴퓨터 모의 실험 ② 콘텐트 제공 (실험/강의 동영상 등)

      ③ 실험 장비 대체   ④ 첨단 이론 교육

      ⑤ 기타(                )

   6-2. (가능하다면), 주 사용자 또는 수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중복가능)

      ① 학부생   ② 대학원생   ③ 교수   ④ 산업체 인력   ④ 기타(     )

 7. 귀하는 최근 3년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중복가능)

    ① 교과부 ② 지경부  ③ 국토부  ④ 기관 고유사업  ⑤ 기타(     ) ⑥ 없음

 8. 귀하가 최근 참여한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중복가능)

    ① 1억원 미만  ② 1억원~3억원  ③ 3억원~10억원 ④ 10억원~30억원 ⑤ 30억원 이상

 9. 귀하의 연구결과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교육용 도구(S/W 등) 또는 교재(콘텐츠 등)로 

상용화가 가능하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1. (가능하다면), 제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 이공계 해석 S/W, 교육용 콘텐츠(동영상) 등)

        (                               ) 

 10. 귀하는 IC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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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분야가 IC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으로 개발될 경우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① 물리학, 천문학, 수학 ② 화학 및 화공 ③ 생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④ 지구과학 및 환경학 ⑤ 기계 및 항공 우주 ⑥ 전기/전자, 컴퓨터 및 정보통신

⑦ 재료공학 ⑧ 건설 토목 ⑨ 인문사회과학

⑩ 기타(                                                   )

 12. IC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① 이해도 증진 ② 교육시간 단축 ③ 학문간 연계 ④ 체험학습 ⑤기타(         )

 13. 향후 국내에서도 IC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1. 귀하께서 활용 의사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많이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③ 분기별 1회 이상  ④ 년 1회 이상

 14. ICT 융합형 고등교육·연구 환경 (예: Nano-hub, e-AIRS 환경 등) 활용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환경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등교육·연구 연계환경 

명칭
사이트 주소 가격

활용 이유

또는 장점

 15.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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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행사 참여 등 협력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소속/직위 전공분야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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